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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maternal behaviors and children’s self-control ability on 
their subjective well-being. Data were collected from 416 fifth- and sixth-graders residing in 
Kwangju, Korea. Cronbach’s α and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thod were employed 
for a statist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hildren’s self-control ability best explained their subjective well-being. For individual factors, 
motivational self-control had the greatest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followed by behavioral 
self-control, cognitive self-control, the level of income, gender, and the employment status, in 
that order. The results for effects of maternal behaviors and children’s self-control ability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highlight. The important roles played by the mother and the 
child’s self-control ability in improving the child’s subjective well-being.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fundamental insights into children’s higher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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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

고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남보다 조금이

라도 더 앞서가야만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 사회

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거의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동에게 있

어서도 지식위주의 교육이나 물질 만능주의 등으

로 또래관계와 적응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

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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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다고 하더라도 아동들은 

심리적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반영하

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아동의 행복감이나 안정

감과 관련된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이란 한 개인이 삶의 여러 영역

에 걸쳐 자신의 경험, 성취, 관계의 질, 그리고 자

신의 기능에 근거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는 개념

이다(Keyes et al. 2002). 어린 시절의 행복한 경험

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아동기의 

가소성을 고려했을 때 전 세대에 걸쳐 삶 전반에 

긍정적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주관

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변인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아동이 속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환경적 측면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선행연구들에서 주관적 안녕감

과의 관련성이 연구된 성별, 학년, 가정의 경제수

준,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별과 관련된 연구들(Cheon 2005; Kim 

2007; Joh et al. 2008; Hong 2010; Joo 2012)은 일

관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학년과 관

련된 연구를 보면, Joh et al.(2008), Lee(2011, 

Kim(2007) 등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감의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했고, 하위

요인별로는 학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Shin 2007)는 연구도 있었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본 연구들(Diener 2000; 

Kahneman et al. 2006; Kim 2007)도 경제수준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일관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인데, 

Ham(1992)의 연구에서 일반모의 아동은 취업모의 

아동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어머니

가 부재중인 빈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한 연구(Jeon 2004) 등이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을 살펴

볼 필요성을 제공한다. 이처럼 사회인구학적 변인

들 중에서도 상반된 견해나 연구결과가 많고 어

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주관적 안녕감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아동의 성별, 학년, 모의 직업유

무, 경제수준 변인을 배경변인으로 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형성하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았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친 도가 

높을수록(Kwon & Lee 1999), 부모-자녀 간에 안

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수록(Lee 2007), 그리고 

통제와 애정이 적절히 균형 잡힌 민주적 양육태

도를 보일수록(Lee 2003; Hong 2010; Kim 2010; 

Joo 2012) 아동의 안녕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아동은 부모,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로부터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성격형성과 사회화

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며 사회적 능력을 습득해 

나가게 되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 양식은 자녀

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아

동의 성격과 행동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Kim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양육태도를 선정하고 구

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

도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이지만 양육태도를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

인 태도로 양극화시켜 구분한 학자(Schaefer 1959; 

Symonds 1949)가 있는가 하면 양육행동의 특성으

로 구분한 학자(Jersild 1952; Allport 1969; Hurlock 

1978; Baumrind 1991)도 있고, 그 종류 또한 다양

하다. 본 연구에서는 30여년의 기록에 의존하여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간에 걸쳐 종단

연구한 Schaefer(1959)의 양육태도를 기반으로 Oh 

& Lee(1982)이 유형화한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

취-비성취, 합리-비합리 하위요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가 자신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인

식하느냐 보다는 양육의 객체인 자녀가 그들 부

모의 태도를 그들의 심리적 장(field) 또는 행동적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

다는 연구들(Lee 1997; Joh 2003; Kwon 2003; Ham 

2005; Yoon 2005)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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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지각이 부모의 지각보다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아동이 어

떻게 지각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이 인식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조절능력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

을 위해 바람직한 행동은 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

은 억제하여 충동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고 스스

로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 해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Heo 2003), 인간은 수많은 자극에 대

한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세상에 적응해나갈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자기

조절력이 높은 아동은 청소년이 되어서도 또래에 

비해 유능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기-신뢰적이고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건강한 삶을 경험하며

(Mischel et al. 1988), 자기조절력이 부족한 경우

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

는 능력이 부족하다고(Dodge 1991) 보고되고 있

다. Jeong & Lee(2008), Kim(2012)의 연구에서도 

자기조절력이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이어

지며, 자신을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아동이 긍정적인 자기상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이 자기조절을 잘 한다고 인식

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연구들이 많다

(Diener 1984; Ryff 1989; Kim et al. 2001; Moon 

2007; Jeong & Lee 2008; Kim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을 인지적, 동기적, 행동

적 요소로 나누어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의하

면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 시기는 자아가 성

장하여 자아개념이 확고해 지는 단계로 볼 수 있

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은 보다 어린 연령의 아

동에 비해 자신의 내적 상태를 보다 잘 변별하고 

선택의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Wui 1991). 따라서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 

청소년기 이전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지각

한 주관적 안녕감은 다음 단계로의 발달뿐만 아

니라 일생에 걸쳐 영향을 주는 밑바탕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초기에는 노인이나 성인의 

안녕감에 주로 관심을 두다가 차츰 아동기로 그 

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나, 정신적, 신체적으

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등

학교 고학년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Jeong & Lee 2008).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

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의 영향력

을 근거로 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삶

의 질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인구학

적 변인,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의 상대적 영향

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5개구에 소재한 7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이 시기의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

유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심리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

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모의 양육태도

척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척도 및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질

문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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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ction N(%) Variables Section N(%)

Gender
Male 211(50.7)

Maternal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7(1.7)

Female 205(49.3) High school 86(20.7)

University 248(59.6)

Grade
5th 195(46.9)

Graduate school or more 49(11.8)
6th 221(53.1)

Paternal 

occupation

Specialty management 114(27.4)

Income 

level

Low 22( 7.3) Office job 193(46.4)

Average 167(40.1) Service 63(15.1)

High 219(52.6) Production 30( 7.2)

Paternal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6( 1.4) Unemployed 4( 1.0)

High school 50(12.0)
Maternal 

occupation

employed 252(60.6)
University 267(64.2)

Unemployed 160(38.5)Graduate school or more 59(14.2)

※ 결측값으로 인하여 빈도 합계에 차이가 있음.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1) 주관적 안녕감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측정은 Park & Song 

(2007)의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iener(1984)와 Diener et al.(2003), 그리고 

Ryff(1989, 1995)의 이론과 경험적 연구들을 참고

하여 개발한 Park & Hong(2004)의 척도를 수정ㆍ

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안녕감과 관

련하여 긍정적 정서를 핵심으로 여기는 경향(Han 

& Pyo 2002)과 Park & Song(2007)의 주관적 안녕

감 척도 활용방안에 근거하여 6개의 하위요인(정

적 효능요인, 부적 효능요인, 정적 정서요인, 부적 

정서요인, 정적 관계요인, 부적 관계요인) 중 긍

정적 요인에 해당하는 정적 효능요인, 정적 정서

요인, 정적 관계요인의 3개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12개의 문항만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6점 Likert

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

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각 하위요

인 별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전체 .92, 효능

요인 .90, 정서요인 .95, 관계요인 .81로 나타났다. 

 

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Lym(1988)

의 ‘부모 자녀 양육태도 지각검사 질문지’를 기초

로 하되 Park(2005)과 Heo(1999)의 척도를 참고로 

문항을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즉, 애

정-거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

개 하위요인별로 10문항씩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던 원척도에서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

과 내용이 겹치는 21문항을 제외하고 9문항을 수

정ㆍ보완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

면 ‘어머니는 내 말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문항을 ‘어머니는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

다’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아동 자신이 질문을 읽고 그

에 해당되는 것에 각자 표시하도록 하는 자기보고

식 질문이며,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Likert식 5점 척도

로 구성되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채점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5점)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양육태도에 가깝고, 점수가 낮을수록(1점) 

거부적, 통제적, 비성취적, 비합리적 양육태도에 가

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 별 신뢰도계수

(Cronbach’ α)는 애정-거부 .84, 자율-통제 .68, 성취

-비성취 .75, 합리-비합리 .77로 나타났다. 

3) 자기조절능력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

기 위해 Heo(2003)의 자기조절능력 척도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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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08 1

 3 .03 .08 1

 4 -.07 -.05 .05 1

 5 -.07 -.10* .05 .28*** 1

 6 .08 -.14** .03 .21*** .57*** 1

 7 -.08 -.09 -.01 .28*** .46*** .36*** 1

 8 -.01 -.18*** .04 .26*** .68*** .62*** .43*** 1

 9 .13** -.07 -.03 .20*** .22*** .25*** .43*** .21*** 1

10 -.02 -.13** -.02 .18*** .38*** .28*** .53*** .31*** .56*** 1

11 .10* -.10* .10* .14** .39*** .38*** .35*** .37*** .40*** .51*** 1

12 .04 -.02 .06 .27*** .31*** .28*** .44*** .27*** .58*** .64*** .53*** 1

13 .06 -.13** -.06 .21*** .38*** .30*** .31*** .33*** .39*** .46*** .38*** .54*** 1

14 .19*** -.01 .13** .23*** .37*** .31*** .39*** .33*** .35*** .49*** .43*** .56*** .59*** 1

15 .11* -.07 .10* .28*** .42*** .35*** .45*** .37*** .52*** .63*** .53*** .82*** .86*** .84***

*p<.05, **p<.01, ***p<.001
1. Gender 2. Grade 3. Maternal occupational continuity 4. Income level 5. Affection-rejection 6. Autonomy-control 7. 
Achievement-nonachievement 8. Rationality-irrationality 9. Cognitive factor 10. Motivational factor 11. Behavioral factor 
12. Efficacy factor 13. Emotional factor 14. Relational factor 15. Subjective well-being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로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다. Heo(2003)는 자기

조절능력을 인지적(기억, 지식, 정보의 부호화와 

해석), 동기적(능력에 대한 신뢰, 과거 경험과의 

연계, 목표 조정), 행동적(충동성, 스트레스, 또래 

압력, 감정)으로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고 

각 요인별로 9문항씩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내용이 유사하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을 제외하고 일부문항을 수정하여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나는 우

리 반 다른 친구들에 비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항을 제거하고 ‘나는 하던 일이나 

공부를 끝낼 때까지 집중한다’라는 문항으로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

지 않다’에 1점을 주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

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

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채점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

한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인지적 요인 .82, 동기적 요인 .78, 행동적 요인 

.66으로 나타났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12년 6월 26일부터 2012년 7월 11

일까지 광주광역시 5개 구에 소재한 7개 초등학

교를 임의표집하고 각 학년당 1~2학급씩을 다시 

추출하여 남녀학생 4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총 43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모두 회수하였

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416부의 자료를 본 연구의 최

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의 실시는 본 연구자가 

해당 학교 학급의 교사에게 실시 요령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담당선생님의 지도하에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 변인 간의 상관관

계 분석

주요 변인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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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

학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Pearson 적률 상관 

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주관적 안

녕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r=.11, p<.05)과 

모의 직업유무(r=.10, p<.05), 경제수준(r=.28, p<. 

001)이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남아보다는 여아가,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아

동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효능요인은 경제수준(r=.27, p<.001)과 유의한 상

관을 보였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효능요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요인은 경제수

준(r=.21, p<.001), 학년(r=-.13, p<01) 순으로 유의

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

년이 낮을수록 정서요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요인은 경제수준(r=.23, p<.001), 성별(r=.19, 

p<.001), 모의 직업유무(r=.13, p<.01) 순으로 유의

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남아보다는 여아가,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이 관

계요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주

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육

태도의 하위요인 중 애정/거부는 주관적 안녕감 

전체(r=.42, p<.001)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주관

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정/거부와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

서요인(r=.38, p<.001), 관계요인(r=.37, p<.001), 효

능요인(r=.31, p<.0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자율/통제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전체(r=.35, p< 

.001)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자

율적일 때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통제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관계요인(r=.31, p<.001), 

정서요인(r=.30, p<.001), 효능요인(r=.28, p<.0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성취/비성취는 아동

의 주관적 안녕감 전체(r=.45, p<.001)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성취적일수록 아동

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취/

비성취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효능요인(r=.44, p<.001), 관계요인(r=.39, 

p<.001), 정서요인(r=.31, p<.0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합리/비합리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

감 전체(r=.37, p<.001)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합리적일수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

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비합리와 주관

적 안녕감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

요인(r=.33, p<.001), 관계요인(r=.33, p<.001), 효능

요인(r=.27, p<.0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요소는 주관적 안녕감 전체(r=.52, p< 

.001)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아동의 인지

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자기조절능력과 주관

적 안녕감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효능요

인(r=.58, p<.001), 정서요인(r=.39, p<.001), 관계요

인(r=.35, p<.0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 중 

동기적 요소는 주관적 안녕감 전체(r=.63, p<.001)

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아동의 동기적 자

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기적 자기조절능력과 주관적 안

녕감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효능요인

(r=.64, p<.001), 관계요인(r=.49, p<.001), 정서요인

(r=.46, p<.0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 중 행

동적 요소는 주관적 안녕감 전체(r=.53, p<.001)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아동의 행동적 자기

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 주관적 안녕

감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효능요인(r= 

.53, p<.001), 관계요인(r=.43, p<.001), 정서요인(r= 

.38, p<.0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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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Socio-demographic 

background

Grade -.15 -.10* -.06 -.04 .02 .01

Gender .17 .12* .20 .14** .12 .08*

Material occupational continuity .13 .09 .11 .08 .11 .07*

Income level .31 .32*** .16 .16*** .14 .14***

Perceived child- 

rearing-attitude

Affection-rejection .18 .19** .10 .10

Autonomy-control .09 .09 .03 .02

Achievement-nonachievement .27 .26*** .02 .02

Rationality-irrationality .04 .05 .05 .05

Self-control

Cognitive factor .16 .15**

Motivational factor .37 .35***

 Behavioral factor .24 .18***

F 14.82*** 23.07*** 40.38***

ΔR2   .19***   .21***

R2   .13***   .32   .53
*p<.05, **p<.01, ***p<.001

Table 3.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subjective well-being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주관적 안녕감은 사회인

구학적 배경의 하위요인 가운데 성별, 학년, 어머

니의 직업 유무, 경제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전체와 자

기조절능력 하위요인 전체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변인,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 양육태도 지각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전체 주관적 안

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사회인

구학적 변인과 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조절능력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상

관관계 분석결과를 기초로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모의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이 모두 주관

적 안녕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산팽창계수를 살펴본 

결과 그 범위가 1.0~2.29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의심되지 않았다. 독립변인

군의 투입순서는 기본적인 선행변수인 사회인구

학적 변인을 1단계에 투입하고, 사회학습이론이

나 행동주의 입장에서 자기조절의 발달이 모델이

나 부모와 중요한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

절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예언하는 변인이라는 선

행연구들을 토대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2단계에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선행연구(Yoon 2007; Kim 

2012)들을 바탕으로 자기조절능력을 투입하였으

며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모형 1에서 주관적 안녕감에 연구대상자의 사

회인구학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4.82, p<.001),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약 13%를 설명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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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Socio-

demographic 

background

Grade -.07 -.04 .02 .01 .11 .07

Gender .05 .03 .08 .05 -.05 -.03

Material occupational continuity .09 .05 .08 .05 .08 .05

Income level .33 .30*** .19 .17*** .15 .14***

Perceived child- 

rearing-attitude

Affection-rejection .05 .05 -.05 -.05

Autonomy-control .15 .12* .05 .04

Achievement-nonachievement .39 .33*** .06 .05

Rationality-irrationality -.00 -.00 .01 .01

Self-control

Cognitive factor .30 .26***

Motivational factor .40 .33***

 Behavioral factor .34 .23***

F 10.31*** 16.20*** 43.21***

ΔR2   .15***   .30***

R2   .09*** .25 .55
*p<.05, **p<.01, ***p<.001

Table 4.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icacy factor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

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β값을 비교한 결과 경제수준(β=.32, p< 

.001), 성별(β=.17, p<.05), 학년(β=-.10, p<.05) 순

의 영향력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의 독립변인에다 양육태도 

변인을 추가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23.07, p<.001),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32%의 설명

력을 보였으며 이는 1단계에 비해 19%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양육

태도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β값을 비교한 결과 성취/비성

취(β=.26, p<.001), 애정/거부(β=.19, p<.01), 경제

수준(β=.16, p<.001), 성별(β=.14, p<.01) 순의 영

향력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모형 2의 변인에 자

기조절 변인을 추가하여 주관적 안녕감 전체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40.38, p<.001), 주관적 안녕감 전체

에 대해 53%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는 2단계에 

비해 21%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

구학적 배경과 양육태도, 자기조절 변인들의 상대

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β

값을 비교한 결과 양육태도변인들의 영향력은 모

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동기적요인(β

=.35, p<.001), 행동적요인(β=.18, p<.001), 인지적

요인(β=.15, p<.01), 경제수준(β=.14, p<.001), 성

별(β=.08, p<.05), 모직업유무(β=.07, p<.05) 순의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모형 2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양육태도 변인

들의 영향력이 모형 3에서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양육태도 변인의 영향력을 자기조절 변인의 

영향력이 상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주관적 안녕감 전체에 대한 개별변인의 영향

력은 동기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 인지적 자기

조절, 경제수준, 성별, 모 직업 유무 순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 모 양육태도 지각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1) 효능요인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양육

태도, 자기조절능력의 상대적 영향력

Table 4의 모형 1에서 효능요인에 연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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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Socio-demographic 

background

Grade -.30 -.16** -.21 -.11* -.14 -.08

Gender .13 .07 .16 .08 .08 .04

Material occupational continuity .1 .06 .08 .04 .09 .05

Income level .31 .24*** .16  .13** .14  .11*

Perceived child- 

rearing-attitude

Affection-rejection .27  .22** .20  .16*

Autonomy-control .10 .07 .04 .03

Achievement-nonachievement .15 .11* -.08 -.06

Rationality-irrationality .07 .06 .08 .06

Self-control

Cognitive factor .19  .14**

Motivational factor .32   .23***

Behavioral factor .17  .10*

F 10.27*** 13.48*** 16.61***

ΔR2   .12***   .10***

R2 .09*** .21 .32
*p<.05, **p<.01, ***p<.001

Table 5.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the emotional factor

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0.31, p< 

.001), 효능요인에 대해 약 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들

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

하여 β값을 비교한 결과 경제수준(β=.30, p<.001)

만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의 투입변수에 양육태도 변

인을 추가하여 효능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6.20, 

p<.001), 효능요인에 대해 25%의 설명력을 보였으

며 이는 1단계에 비해 15%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

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양육태도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β값을 비교한 결과 성취/비성취(β=.33, p<.001), 

경제수준(β=.17, p<.001), 자율/통제(β=.12, p<.05) 

순의 영향력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에서는 모형 2의 투입변인들에다 자기조

절 변인을 추가하여 효능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43.21, p<.001), 효능요인에 대해 5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는 2단계에 비해 30%의 증가를 의미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양육태도, 

자기조절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

게 알아보기 위하여 β값을 비교한 결과 전체 주

관적 안녕감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육태도변인들의 

영향력은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동기

적(β=.33, p<.001), 인지적(β=.26, p<.001), 행동적

(β=.23, p<.01), 경제수준(β=.14, p<.001) 순의 영

향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

형 3에서 양육태도 변인들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양육태도 변인의 영향력을 자기조절 

변인의 영향력이 상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효능요인에 대한 개별

변인의 영향력은 동기적 자기조절, 인지적 자기조

절, 행동적 자기조절, 경제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2) 정서요인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양육

태도, 자기조절능력의 상대적 영향력 

Table 5의 모형 1에서 정서요인에 연구대상자

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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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Socio-demographic 

background

Grade -.07 -.04 .02 .01 .08 .05

Gender .31   .19*** .35   .22*** .32 .20***

Material occupational continuity .19  .11* .17  .10* .16 .09*

Income level .29   .26*** .14  .12** .13 .12**

Perceived child- rearing- 

attitude

Affection-rejection .22   .20** .14 .13*

Autonomy-control .03  .02 -.01 -.01

Achievement-nonachievement .28    .23*** .10 .08

Rationality-irrationality .06  .05 .05 .05

Self-control

Cognitive factor -.03 -.02

Motivational factor .38  .32***

Behavioral factor .20  .14**

F 12.94*** 18.23*** 21.27***

ΔR2   .16***   .10***

R2   .12*** .27 .37
*p<.05, **p<.01, ***p<.001

Table 6.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al factor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0.27, p< 

.001), 정서요인에 대해 약 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들

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

하여 β값을 비교한 결과 경제수준(β=.24, p< 

.001), 학년(β=-.16, p<.01)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의 투입변인에 양육태도 

변인을 추가하여 정서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

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3.48, 

p<.001), 정서요인에 대해 21%의 설명력을 보였으

며 이는 1단계에 비해 12%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양육태도 변인

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β값을 비교한 결과 애정/거부(β=.22, p< 

.01), 경제수준(β=.13, p<.01), 학년(β=-.11, p<.05), 

성취/비성취(β=.11, p<.05) 순의 영향력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에서는 모형 2의 투입변인에 자기조절 

변인을 추가하여 정서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

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6.61, 

p<.001), 정서요인에 대해 32%의 설명력을 보였으

며, 이는 2단계에 비해 10%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양육태도, 자기

조절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β값을 비교한 결과 동기적(β

=.23, p<.001), 애정/거부(β=.16, p<.05), 인지적(β

=.14, p<.01), 경제수준(β=.11, p<.05), 행동적(β

=.10, p<.05) 순의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정서요인에 대한 개별

변인의 영향력은 동기적 자기조절,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인지적 자기조절, 경제수준, 행동적 자

기조절 순으로 나타났다.

(3) 관계요인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양육

태도, 자기조절능력의 상대적 영향력

Table 6의 모형 1에서 관계요인에 연구대상자

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2.94, p< 

.001), 관계요인에 대해 약 12%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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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β값을 비교한 결과 경제수준(β=.26, p< 

.001), 성별(β=.19, p<.001) 모 직업 유무(β=.11, 

p<.05)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의 변인 이외에 양육태도 

변인을 추가하여 관계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

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8.23, 

p<.001), 관계요인에 대해 27%의 설명력을 보였으

며 이는 1단계에 비해 16%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양육태도 변인

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β값을 비교한 결과 성취/비성취(β=.22, 

p<.01), 성별(β=.13, p<.01), 애정/거부(β=-.11, p< 

.05), 경제수준(β=.11, p<.05), 모 직업 유무(β= 

.22, p<.01) 순의 영향력을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모형 3에서는 모형 2의 변인 이외에 자기조절 

변인을 추가하여 관계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

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1.27, 

p<.001), 관계요인에 대해 37%의 설명력을 보였으

며, 이는 2단계에 비해 10%의 증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양육태도, 자기

조절 변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β값을 비교한 결과 동기적(β= 

.21, p<.001), 성별(β=.20, p<.001), 행동적(β=.14, 

p<.01), 애정/거부(β=.13, p<.05), 경제수준(β=.12, 

p<.01), 모 직업유무(β=.09, p<.05) 순의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관계요인에 대한 개별

변인의 영향력은 동기적 자기조절, 성별, 행동적 

자기조절, 애정/거부적 양육태도, 경제수준, 모의 

직업 유무 순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사회인

구학적 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의 관계와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은 광주광역시 5개 구에 소재한 7개 초등학교의 

5, 6학년 아동 435명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

하고 총 416부의 질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

용하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

용해 기술통계분석 및 도구 신뢰도 분석, 상관분

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인들이 어떠한 관련성이 맺고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태

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주관적 안녕감 사이의 

Pearson의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

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주관적 안녕감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남아보다 여아가, 어머

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가,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

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효능요인의 수준이 높았고, 

경제수준이 높고, 학년이 낮을수록 정서요인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남아보다는 여아가, 모의 직업이 없는 아동의 관

계요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지

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 애정적일수록, 자율적일수록, 성취적일수록, 

합리적일수록 전체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고, 이는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 모두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주관적 안

녕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동의 인지적 자

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동기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전체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고, 이는 주관적 안녕감 하

위요인 모두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어

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독립변

인으로 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

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전체 설명력은 53%였고,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동기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

절, 인지적 자기조절, 경제수준, 성별, 모 직업유

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

하는데 있어 자기조절능력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

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자기조절능력이 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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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태도

가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별로 독립변인들의 상

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효능요인에 대한 전

체 설명력은 55%였고,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

력은 동기적 자기조절, 인지적 자기조절, 행동적 

자기조절, 경제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요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32%였고, 독립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동기적 자기조절, 애정

-거부적 양육태도, 인지적 자기조절, 경제수준, 행

동적 자기조절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계

요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37%였

고,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동기적 자기조

절, 성별, 행동적 자기조절, 애정-거부적 양육태

도, 경제수준, 모의 직업 유무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안녕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

인은 자기조절능력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기적 

자기조절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아동은 주어진 과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 자신이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과

거 경험을 통해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

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를 설정함으로써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며 심리적 안정감으로 이어지

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고 

과거 경험과 현재의 의사결정을 연계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하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고 불안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

렵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실패와 성공 경험의 균

형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이나 협력의 경험과 현실

적인 목표설정의 기회를 통해 효능감과 현실감각

을 길러줘야만 안정감을 비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지적 자기조절은 효능요인과 정서요인

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관계요인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자기조절은 기억과 지식, 정보

의 부호화와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심사숙고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 사려적으로 계획하

는 능력과 평가 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효능요인의 과제 해결과 능력에 관한 부분과 연

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정서요인에서

의 편안함과 성취감과 관련하여 인지적 자기조절

이 높은 아동은 성공의 경험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미리 계획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어서 정서요인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고 

보인다. 반면, 관계요인은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관계와 유지에서 오는 안정감으로, 

인지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적인 면과 개개인의 성

격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이기 때문에 나

타난 결과라고 보인다.

셋째,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성취/비성취 요인

과 애정/거부 요인은 자기조절 변인과 함께 투입

했을 때 효능요인과 전체적인 주관적 안녕감에서 

그 영향력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

머니의 애정적이고 성취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전체적인 주관적 안녕감과 효능요인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하

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성취 지향적이고 이를 아동

에게 내면화시켰을 때, 또 지지와 격려 등을 통해 

아동의 성취동기를 북돋워주었을 때 아동은 안녕

감을 느끼게 되며, 동기적 자기조절력도 높아져서 

스스로 안정되어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정, 성취적 양육

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하여 전체

적 주관적 안녕감과 효능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계요

인과 정서요인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

도가 자기조절능력과 함께 투입했을 때에도 유의

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안녕

감의 관계요인과 정서요인에 대해 어머니의 애정

적인 양육태도는 자기조절능력을 매개하여 영향

을 미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가 자

녀를 긍정적이고 애정적으로 양육하고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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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보급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적 수준은 주관적 안녕감 전체뿐만 

아니라 하위 요인들, 즉 효능요인, 정서요인, 관계

요인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았을 

때 환경적 자극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일 가능성

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 

때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

요성을 제시해주는 결과이다. 

다섯째,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별로 독립변인

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 주관적 안녕감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하위요인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효능요인에서는 

자기조절 변인의 하위요인이 모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능력과 성취 가능성을 믿고 자신 있는 모습과 관

련된 효능요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적, 동

기적,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정서요인에서는 양육태도의 하위 

변인인 애정/거부가 동기적 요소 다음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인다고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자기조

절능력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애정적이고 신

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받는다고 느꼈을 때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중요하고 또 그러

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정서가 안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관계안녕에서는 다른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과는 다르게 성별의 영향력이 비중 있게 

나왔는데 이는 여자아이들이 감정을 교류하고 사

람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지속하

고자 하는 등의 특성이 남학생들보다 뛰어나고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어머니의 직

업 유무도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전업주부의 경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아

동과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을 향

상시키는데 있어 어머니의 역할과 아동의 자기조

절능력, 그리고 그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 지역의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지역적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기에 후속연구에서는 표집지역을 다

양화하고 확대하여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

의 아동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비취업모가 가진 변인들 중 아동의 주관

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 조

금 더 구체적으로 탐색해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을 측정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그러

나, 최근에는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타당화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부와 모를 함께 보는 연구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거나, 부와 모를 분리하여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아동은 성장과 발달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과 정서의 변화를 보이므로 유아기와 아동초

기, 청소년기를 포함하여 발달단계를 고려한 종단

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아동을 이해하는데 보다 

더 나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이 자기보고

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자기보고식 척도

의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제 3자의 평가나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다양한 측정 도구 및 방법

을 사용하여 측정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

구도 폭넓은 대상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가

능 하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곱째,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어머니 양육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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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영향력이 자기조절능력에 의해 상쇄되는 것

으로 보아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들 간의 방향성과 

관계를 보다 심도있게 확인해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긍정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동에게 부모는 심리 사

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대상임을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기에 더욱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기존의 국내 주관적 안녕감 연구는 성인

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다. 심리적

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 청소년기 이전의 초등학

교 고학년 아동들이 지각한 주관적 안녕감은 다

음 단계로의 발달뿐만 아니라 일생에 걸쳐 영향

을 주는 밑바탕일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감 

향상을 위해 아동기에서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시

사점을 제공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

감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의 역할을 규명하였으며, 

주관적 안녕감의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이는 앞으로 아동기 주관적 안녕감에 대

한 실질적인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용적인 자

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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